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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한 200일,
1인 시위는 계속됩니다.

군부와의 협력 비판하며 중국, 러시아 대사관 앞 등에서 진행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기원하는 533명 참여

1.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3월 31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가

200일을 넘겼다고 밝혔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뿐만 아니라 쿠데타를 방관하고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규탄하며 이들 주한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1인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총 533명이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2.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던 지난 3월 31일, 그간 미얀마

쿠데타 문제에 대해 안보리의 적극적 조치를 막아선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후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사태에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쿠데타를 묵인한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태국과 인도네시아

대사관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특히,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에 맞서 시민들의

항쟁이 일어났던 1988년 8월 8일을 기억하며 진행한 ‘8888공동행동’에는전국 16개

도시 36개 장소에서 총 260명이 1인 시위에 함께했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과 청와대,

미얀마 군부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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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와 냄비두드리기 행사 등은 한국 시민사회의 뜨거운 연대를 미얀마 시민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쿠데타 이후 유엔이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헐적으로 내왔을 뿐 미얀마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배경이 되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부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규탄 성명’ 이상의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이나 유엔 등에서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인사를 미얀마 정부 대표로

임명하거나 초청해 군부를 공식적인 정부로 승인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쿠데타 이후 발표한 조치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4. 한편,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평일 점심 시간을 이용해 월, 화, 수요일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목, 금요일은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의 1인 시위 참여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메시지를 미얀마 현지 단체와 언론

매체에 전달해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한국 시민사회가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다. 끝.

▣ 붙임. 1인 시위 참여 사진

>>사진 다운로드 (출처 : 미얀마지지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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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HeCnzd3ovmGNHBTeou8jQBjqTXKzwyN?usp=sharing


▣ 붙임. 1인 시위 참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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